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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계기로 누군가 도시 한가운데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걸 행

동으로 옮겼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. 콜린 베번은  

노 임팩트맨(2010)에서 그건 쓰레기라고 말합니다. 1년 동안 아내와 아직 아기인 딸

과 같이 맨해튼에서 좌충우돌하며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(그래서 ‘노 임팩트 (no 

impact)’인) 생활을 했던 그는 첫 날부터 쏟아지는 쓰레기에 골머리를 썩이고 모든 과

제 중 처음 과제로 쓰레기 줄이기를 뽑아내죠.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. 대도시

에서 우리의 삶이란 다른 무엇보다 쓰레기를 생산하는 삶이라는 것을. 그것도 우리 생

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를.

놀랍다 할 점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지가 길

게 잡아도 몇 백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근원을 찾다보면 훨씬 더 거슬러 가는 

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량의 쓰레기 문제는 뭐라해도 대량생산과 소비를 근간으로 하

는 근대의 산물이었더라는 것이죠. 

헤더 로저스의 사라진 내일(2009)은 한때 공동체 내에서 생산과 소비, 그리고 쓰레

기가 순환되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이 순환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분리

되어 갔는지, 또 점차 분리가 가속화되었는지 차근차근 보여줍니다. 신제품을 계속 팔기 

위해서는 기존 제품이 빨리 소비되어야만, 쓰레기가 되어야만 했고 그러다보니 쓰레기

가 더 빨리 더 많이 배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. 

배출된 쓰레기는 어딘가 쌓여야만 하기 마련입니다. 도시는 사람과 생산과 소비

가 집중된 곳이다 보니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곳이기도 했죠. 그리 멀지 않은 과

거만 해도 도시 주변 농촌은 쓰레기 문제가 한결 덜 했다고들 합니다. 사람이 살지 않

는 공지와 하천도 꽤나 많았었지요. 자연스럽게 도시의 쓰레기 처리는 도시에서 떨어

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쓰레기를 빨리 옮기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. 타르(Tarr)가  

The Search for the Ultimate Sink(2011)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마냥 계속 새로운 

수채구멍(sink)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할까요.

문제는 이러다보니 이제는 더 이상 새 수채구멍을 찾지 못할 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

어 버렸더라는 겁니다. 오염과 공해가 더 이상 지역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

인 규모의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. 쓰레기를 버릴 곳이 고갈되

어 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속에서 살게 되지 않으려면 쓰레기를 빨리 내보내

는 사회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혹은 없애는 사회로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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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성되기에 이릅니다.

이는 결국 근대에 들어 손상되었던 생산, 소비, 그리고 쓰레기의 순환 체계를 새로 복

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한편으로는 효율 혹은 절약, 다

른 한편으로는 재활용이 새로운 쓰레기 처리의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.

자연자본주의(2011)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설계부터 재활용 순환을 고려한 생

산이 도입되고 있는가 하면, 미국의 재활용 현장을 르뽀 형식으로 접근한 102톤의 물음

(2013), 우리나라와 서울의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을 소개하고 있는 재활용도시(2013)

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쓰레기 재활용의 가능성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에 더

불어 서울시와 같이 공공연하게 제로웨이스트(Zero Waste)를 목표로 하는 도시도 하

나둘씩 등장하고 있구요.

제프 패럴은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현대 도시의 넝마주이로 살았던 8개월 동안의 생

활을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(2013)에서 소개하면서 재활용이 하나의 문화이자 도시에서 

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이 책이 조금 과하다 싶은 분들

은 1년간 100개의 물건만으로 살아보기를 실천했던 데이브 브루노의 100개만으로 살

아보기(2012)를 참조할 수도 있겠지요.

마지막으로 다시 쓰는 재활용(recycle)을 넘어 쓰레기에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가

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 혹은 새활용(upcycle)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.  

에코 크리에이터 디자인(2013)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만나 보실 수 

있고, 일상을 바꾸는 쓰레기들(2013)에서는 실제 이 방식으로 만든 작품들을 살펴보실 

수 있습니다. 늘 그렇듯 아래에 이 글에서 소개한 책들을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. 쓰레

기가 되는 목록이 아니길 빌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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